
‘좋네’라는말이뇌리속에서‘톡’솟아나는날들이지속되고있다. 
“봄에옮겨심은나무가잎이시들시들한게, 물좀대줘야겠어요. 비가좀내려야할
텐데….”
나는좋기만한데아내는텃밭에불과한농사일지라도걱정이되는모양이다. 아무래

도내가아내보다는생활에신경을덜쓰는것이분명하다. 작물이야지들이알아서다
잘자랄거라는막연한믿음을갖고있는것도신경을덜쓰는이유중하나다. 거기서나
아가‘먹고사는것이야어찌되든살지못할까’라는생각또한가슴한쪽을차지하고있
으니아내가속터질만도하다. 어찌됐거나그것이사실인걸또어찌할거나. 
산속에10년하고도5년이넘게살다보니뱃심이제법두둑해졌다. 십몇년전에비하

면그렇다. 세상이어떻게돼도살아갈수있다는자신감이생긴때문이다. 돈을벌어자
본주의가요구하는인간형으로살아갈수는없겠지만내나름대로목숨붙이고살아갈
자신이산속생활을하면서몸에붙었다. 텃밭만잘가꾸고때맞춰나오는나물을채취
만잘해도쌀을제외한먹을것은모자람이없다. 먹고남은고추를팔면쌀값도쉽게해
결된다. 먹고살일이두렵지않으니세상의눈치를보며굽실거릴이유가없다. 
싫은걸싫다고얘기하지도못하면서살아왔으나요즈음은싫다는말도곧잘한다. 못

할이유가없다고생각한지는오래됐으나감히대들힘이나지않았다. 없던힘이생겨
난것일까? 그렇지는않다. 힘은있었
으나더큰힘에억눌려있었다고봐
야한다. 꿈틀, 반항의기운이솟구치
곤했으나스스로억눌렀다. 살아온
세월이나를그렇게만들었다. 고등
학교를마치기까지의학교생활에서,
뒷골목의깡패들에게, 국가의폭력
앞에서, 군대의철조망속에서.    
아내의말을못들은척하기도어

려워밭으로발길을옮겼다. 푸른작
물들에내리쪼이는햇살은더욱환하
다. 푸르름과햇살은잘어울리는형
제다. 빛의형태로다가오는것은태
양만이아니다. 밤하늘의별, 수많은
태양이지구로자신의몸을날려온
다. 지구로흐르는은하의빛줄기를
마시며생명이자란다. 이거대한우
주의기운을받아먹으며사람도살아
간다. 상황이이러한데어찌말한마
디하지못할까? 일어나는힘을밖으

로발산하지못할까?  
산수유나무는죽을정도는아니었다. 옮기지않은나무에비해잎이자라지못하고힘

이없이축처져있었다. 새로옮겨진땅에뿌리를내리고자리를잡기위해앓고있는중
이라고해야옳았다. 이겨낼수만있다면앓는것도헛된것만은아닐터이다. 식물로태
어나공간을이동해서살아보는행운을얻은경험만으로도병을앓는대가는되지않을
까? 나무가원치않은이식이었다고? 그렇다면미안하지만, 앞뒤를알고나면나를욕하
진않을것이다. 오가는길옆에심겨진나무였다. 자라나면서사람의이동을방해해언
젠가는잘려질운명이었다.    
녹색식물들이햇살을한줌이라도더받기위해키를키우는데온힘을쏟아내는여름

이다. 이세상이하나의덩어리인것이분명하다면굳이하나가되려고노력할필요는
없는일이다. 식물들의경쟁은치열하지만처참하진않다. 풀을뜯어먹는동물도가만히
보면햇살을닮았다. 초식동물을잡아먹는동물도햇살을닮았다. 푸르름만이햇살의동
무라고할수는없다. 붉은피가솟구치는동물의세상도태양의얼굴을비켜갈수없다.
저하늘의얼굴은지상의모든것과엇비슷한모양새다. 우주끝의손길은지구에닿아
있고사람의손길은우주끝에닿아있다. 우주의구석구석그어느곳도생각만큼멀리
떨어져있지않다. 

■유승도(시인)

별은가까이있다

유승도의산에산에피는꽃은

두륜산은풍수지리적으로지세(地勢)가아홉마리의용
이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구룡쟁주(九龍爭珠)의 명당(明
堂)이라고한다. 그이유는두륜산주능선상의아홉봉우
리에서아홉개의산줄기가대둔사의일주문을향해뻗어
내려와(來龍) 머리를맞대고있는형국이기때문이다.
그렇다면이러한구룡쟁주의명당에는누가모셔져있

을까? 대둔사의금당(榨堂)인대웅보전(大雄寶殿)은우백
호(右白虎)인고계봉아래합수머리계곡건너움푹진곳
에자리잡고있다. 합수머리의중앙에는천불전(千佛殿)
과표충사(表忠祠) 그리고대광명전(大光明殿)이들어서
있다.
두륜산의우백호는가련봉을일구고고계봉을거쳐장

춘계곡(長春溪谷)으로 잦아들고, 좌청룡(左靑龍)은 연화
봉을일구고혈망봉을거쳐장춘계곡으로잦아들고, 안산
인향로봉을향해달리는두륜봉의산줄기가머리를들이
대는 입수처(入首處)는 일지암(一支庵)에서 잠시 솟구쳤
다가내려앉아합수머리가랑이사이에명당을부려놓았
는데, 그곳이바로표충사, 즉사명대사의사당(祠堂)이다. 
대둔사가 그야말로 남쪽 땅 끝 조그마한 절이었는데,

임진왜란이후서산대사의의발(衣鉢)과‘대선사교지(大
禪師敎旨)’가전해지는사찰이라는위세덕분으로1664
년대규모의중창불사가이루어져창건이후처음으로규
모를갖춘절로자리잡게된다.
그런데대웅보전주변의전각들이이때세워졌다. 5년

뒤에표충사가세워졌는데, 금당인대웅보전을우백호한
쪽귀퉁이에세우고구룡쟁주의명당터는비워두었다는

것은가장좋은자리는‘대사님자리(表忠祠)’로미리잡
아놓고, 다음으로‘부처님 자리(大雄寶殿)’를 잡았는 것
이아닌지즐거운상상을해본다.
표충사를 건립할 때는 정조(正祖) 임금이 친필 편액까

지내렸을정도이니서산대사가남긴의발과대선사교지
의위력이어느정도인지가히짐작할만하다. 
구룡쟁주의명당에묘는잘썼는데, 그렇다면천년동안

제사를받는(千秋血食) 현인(賢人)은과연누구인가?
그는대둔사가배출한13대종사의마지막대종사(大宗

師)인초의선사(草衣禪師)가아닐까?
13대종사모두불가(佛家)에서는천추만대에우러름을

받겠지만 다성(茶聖)으로 일컫는 초의선사는 문도(門徒)
뿐만 아니라 문외한(門外漢)까지도 두루 기림을 받는 인
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초의선사가 다도(茶道)를 꽃피우
며 주석하였던 일지암은 두륜봉에서 표충사로 내려오는
입수의중앙에서돌출한오대산적멸보궁(寂滅寶宮)과같
은위치이다.
초의선사는 16세에 운흥사(雲興寺)로 출가하여 선객

(禪客)이되어금강산, 지리산, 한라산등명산을두루편
력하다가두륜산에정착하여일지암에주석하게된다. 그
는불교뿐아니라유교, 도교에도조예가깊어많은유학
자들과친교를맺었다. 그중에서도가까이지낸유학자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다산(茶山) 정약용(丁樎鏞), 해
거도인(海居道人) 홍현주(洪顯周), 자하(紫霞) 신위(申緯)
등을꼽을수있다.
초의선사는차를지극히사랑하여다도를알고싶어하

는홍현주를위해<동다송(東茶頌)>을짓기도했고, 역학
(易學)에 관심이 깊어 스물다섯 살이나 위인 다산에게 <
주역(周易)>을배웠고, 다산의자제인정학연(丁學淵), 정
학유(丁學游)와도각별하게지냈다. 
특히추사는초의선사와동갑으로남달리깊은우정을

나눴다. 추사가제주도로귀양갈때대둔사에들러초의
를만났고, 추사를만나러제주도를다녀오기도했다. 좋
은 차를 구하면 추사에게 보내고 염주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두륜산을끝내면서달마산을짚고넘어가지않을수가

없다. 호남정맥이 두륜산을 빚어놓고 한반도의 남쪽 끝
땅끝마을에서바다로들기전에헌걸찬기상으로솟구쳐
놓은것이달마산이다. 달마산은십여리에걸쳐길게이
어진 기이하고 오묘한 형상을 한 바위산이다. 달마산 북
쪽기슭에자리잡고있는것이미황사이다.
서산대사의의발이대둔사에전해진뒤로많은수행자

들이대둔사로몰려들었는데, 그와지근거리에있는미황
사에도많은수행자들이찾아들어대둔사와미황사를오
가며 깨달음의 문을 두드렸다. 대둔사의 13대종사인 연
담(樱潭), 벽하(碧霞), 설봉(雪峯) 스님등은미황사에자주
머물렀고, 정암(晶岩), 인암(忍庵), 영허(橊虛) 스님등은미
황사가배출한조선후기의고승대덕들이다.
도량터는아주대조적인데대둔사는사방이높은산들

로둘러싸여깊고그윽한반면에미황사는앞이훤히트
여있어한없이넓고경쾌하다.

■최연(아시아문화연대이사장)

최연의산이야기

구룡쟁주명당은부처님자리아니라대사님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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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끝의손길은

지구에닿아있고

사람의손길은

우주끝에닿아있다

우주의구석구석

그어느곳도생각만큼

멀리떨어져있지않다

<九龍爭珠>

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아홉마리의용이여의주를놓고다투는(九龍爭珠)구룡쟁주의명당두륜산아래대둔사의용화당(橛華堂)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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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터터넷넷쇼쇼핑핑몰몰 만만행행화화를를검검색색해해보보세세요요

K 샌달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망사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지압동깔창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조각무명

가격20,000원
●사이즈 : 230-280

초극세사

동99%
실 리 콘

지압·동깔창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40-280mm

(5mm단위)
● 색상 : 회색,검정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 문문의의및및주주문문전전화화 ::0022))773333--55771155,,001111--99000000--55771155
■ 입입금금계계좌좌 : 농농협협 006633--1122--225500442277((구구자자민민)) 합합장장

상표등록614981호, 디자인등록0407120호, 발명특허0554383호

수제화 고무신코만 행 화

지압슬리퍼

건강샌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 가격 : 6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생명에너지를
굳건히지키면
약이입에이르기전에
병이낫는다

환인동요가마을

민속죽염 2222년년전전통통
조조상상의의얼얼과과혼혼이이담담긴긴
우우리리민민족족의의대대표표죽죽염염

주주문문전전화화::053)985-1135 / 054)733-0979
전전국국각각지지역역별별판판매매처처모모집집중중!! 016-823-0483
경북영덕군지품면속곡동54번지 wwwwww..mmssjjyy..ccoo..kkrr

인체건강의4대요소는
“맑은물, 맑은공기, 맑은음식, 질좋은소금”인데이중“질좋은소금“자자색색죽죽
염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마지막아홉번째는극강한열에의한용융과정을거쳐탄생된품
질이가장우수한죽염입니다. 
이죽염은다음과같은기능이있기에일반인및환자들에게꾸준한섭취
를권장할수있는좋은식품이라할수있습니다.
1. 강한해독작용을하며간기능을좋게한다.  
2. 소염작용을하며잇몸과치아를튼튼하게해준다.
3. 위장을튼튼히하며식욕을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체질개선에도움을준다.
※죽염을꾸준히섭취하시면인체의자가면역력이높아져감기등

기타질병예방에크게도움이됩니다.

※3만원이상구매시사은품(휴대용알갱이자죽염10g)증정. 

99번번구구운운
가가 루루자자죽죽염염 112255gg 2277,,550000원원
가가 루루자자죽죽염염223300gg 5500,,000000원원
알알갱갱이이자자죽죽염염112255gg 3300,,000000원원
알알갱갱이이자자죽죽염염 223300gg 5555,,000000원원

22번번구구운운
보보급급형형민민속속죽죽염염 550000gg  1100,,000000원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배송비2,500원(5만원이상구매시무료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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